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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습해는 옥수수의 생장과 수량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. 논에서의 옥수수 재배는 우리나라 사료용 옥수수 자급률 

향상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. 따라서 논토양에서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하고 수량이 높은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중

요하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내습성 옥수수 품종개발을 위해 국내 옥수수 품종과 야생옥수수와 교배를 통해 육성된 옥수수 계

통의 내습성을 평가하여 옥수수의 농업 특성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. 

[재료 및 방법]

시험재료는 광평옥 등 국내 품종과 야생옥수수 테오신트와 국내자원의 교배를 통해 육성된 계통을 이용하였다. 파종은 노지

직파로 하였고, 침수처리는 유수형성기(V3 단계)에 식물체의 지상부가 잠기도록 7일간 침수처리 하였다. 처리 후 출웅기, 출

사기, 간장, 이삭중 등 농업특성을 조사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침수 후 잎의 황화는 3일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고, 7일 동안 3~5엽의 잎이 황화가 나타났다. 출사일수는 평균 53.5일이었으

며, P1543이 평균 49.9일로 가장 빨랐고, 다청옥은 56.4일로 가장 늦었다. 간장은 P1543이 평균 216.5 ㎝로 가장 컸으며, 신황

옥/TZ110 교잡계는 168.8로 가장 작았다. 간장은 침수처리 후 평균 29.4 ㎝가 감소하였으며, P1543과 18KT-4/18KT-8 교잡

계의 간장은 각각 41.4 ㎝(17.6%)와 40.9 ㎝(17.6%)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. 그리고, 옥수수 품종 다청옥은 4.8%(11.0㎝)로 

가장 적은 감소율을 나타냈다. 이삭중은 무처리구는 평균 가장 153.3g이었고, 그 중 18KT-4/17KT-31 교잡계가 248.5g으로 

가장 많았다. 침수처리구의 평균 이삭중은 92.8g으로 무처리구보다 60.5g 감소하였다. 침수처리구의 경우 처리 반복구의 위

치에 따른 생육의 편차가 컸기 때문에 이삭중의 표준오차의 범위도 크게 나타났다. 특히, KS125 계통은 이삭이 거의 형성되지 

않았고, 이삭중은 51.6g(72.5%) 감소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, 이어 신황옥/TZ110과 19KT-32가 각각 66.3%와 52.4 감소를 나

타냈다. 반면, 19KT-34와 19KT-35는 각각 8.33%와 18.3%로 이삭중 감소율이 가장 낮았다. 따라서 이들 자원을 포함하여 계

통들에 대한 정밀한 내습성 평가를 통한 우수 계통의 선발은 유용한 육종 소재로서 활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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